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3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그 배경과 형성.

1 웨스트민스터총회 이전의 영국 종교개혁

1) 성경의 번역, 출판: 1517년 옥스포드에서 에라스무스(Erasmus)의 헬라어 성경이 출판됨. 1526년 틴데일(Tyndale)의 영역성경이 독일의 보름스(Worms)에서 들어옴. 이 영어 성경의 영향과, 목사들과 평신도들 중 경건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철저한 혁명이 이루어졌고, 이 흐름이 개혁교회로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 가운데, 중요한 개혁가들로 크랜머(Cranmer), 리들리(Ridley), 라티머(Latimer) 및 쥬웰(Jewell)이 있다. 이들은 복음적이며, 칼빈주의자들이었다.
2) 정치적 교회제도 개혁: 헨리 8세의 수장령 이후 엘리자베스 1세의 왕권 권력 강화 그리고 교회 고위직의 교역자들의 권세욕 등이 맞물려 청교도와 왕실파 사이의 싸움이 격렬해짐. 또한 신학적으로 왕실파가 칼빈주의를 저리고 알미니우스의 사상에 경도됨. 

3) 왕실파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개혁을 부정하며 “신앙형식 통일법”을 엄격히 실시해서 모든 비국교도를 압박함으로 종교적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며 왕권을 확대하였다. “민사배판소(Star Chamber)”와 “법원(High Commission)”이라는 종교 재판소를 통해 11년 동안 국민을 다스리려했고, 1640년 봄에 소집된 의회를 왕이 반대했기 때문에 폐회했다가 11월에 다시 소집한 것이 유명한 “장기의회였다.

2 웨스트민스터총회
1) 총회의 소집: 영국의 가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Mary Tudor, 1553-1558)의 뒤를 이어 엘리자벳 여왕 1세(Elizabeth I, 1553-1603)가 왕위를 계승하자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에 대륙으로 축출당했던 개신교도들이 돌아와 1564년부터 청교도로 불리우면서 신앙의 순결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차알스 1세(Charles I, 1625-1649) 때 왕 중심의 정치를 청산하고 의회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장기의회’(Long Parliament, 1640-1660)를 중심으로 투쟁했다. 그리하여 의회는 1643년 6월 12일에 개혁을 위한 법안을 공포하게 되었고, 마침내 영국 의회는 ‘39개항 신조(Thirty-nine Articles)’를 수정하여 청교도 신앙을 가미한 새로운 신조를 만들고자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소집의 발단이다.
2) 총회의 진행: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한 첫 모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소집된 이후로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에 걸쳐 1163회나 모였다. 처음에는 목사회원 121명, 평신도 회원 30명(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으로 총 151명이었으며, 이들은 교회 치리에 대해서 감독교회와 장로교회와 독립교회와 에라스투스 제도를 재표했다. [에라스투스 사상은 모든 교회 관계의 권력과 민간에 대한 권력은 위정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콜먼(Thomas Coleman)과 존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가 대표자였다.] 이들은 첫 모임을 끝낸 후 한 달 후인 8월 17일에 스코틀랜드와 맺은 동맹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으로 인하여 스코틀랜드 목사 5명과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과 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lie),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 새뮤엘 러더포드(Samuel Ruderford) 등] 평신도 3명이 파견됨에 따라 회원이 15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영국의회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종교적 교리의 통일을 전제로 한 동맹계약(엄숙동맹)이 체결됨에 따라 통일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일이 1644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며, 1646년 12월 4일에 신앙고백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일부분 수정을 거쳐 1648년6월 20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평균 출석은 60명에서 80명이었다고 하며 출석자의 대다수가 장로파였으며, 청교도들의 대다수는 대륙의 개혁교회의 예를 따라 장로교 제도에 기울었고, 특히 런던과 그 부근에 노회를 설치했다. 독립파는 다섯 명이었으며,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 필립 나이(Philip Nye) 목사가 지도자였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으나 대회가 국가적인 교회제도를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방지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의회의원들과 군대와 크롬웰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3) 대,소요리문답은 터크니(A. Tuckney)가 1647년 초안을 작성하였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1648년 7월 20일 총회가 대,소요리문답을 승인하였으며, 의회는 9월 15일에 승인하였다. 마침내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를 위한 헌법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신앙고백서가 완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절대권위도 용납될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만이 절대권위를 갖게 되었다.

3 웨스트민스터총회에 의해 가결된 공식 문서들

1) 공예배 지침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 의하여 가결된 최초의 문서는 ‘공예배 지침서(The Directory for the Public God)’이다. 이 문서는 공예배 진행을 위한 제반 통일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잘 정리된 지침서였다. 이 지침서는 회의 때 처음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침서의 많은 부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1560년에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The Scots Confession)와 제 1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를 작성했었다. ‘지침서’라는 용어도 이미 스코틀랜드인들이 사용한 단어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회의에 6면의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이 문서의 작성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2)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요리문답서들이나 신앙고백서 자체는 이미 발간된 문답서들에 기초했다. 특별히 소요리문답 1번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 요리문답서에서 온 것이다. 영어판 칼빈의 요리분답서는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은 우리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자지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윌리암 에임스(W. Ames)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영국 의회로부터 승인된 고백서는 스코틀랜드에서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로는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가 잉글랜드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이유는 신앙고백서 승인 후에 영국을 통치했던 찰스 2세(1660-1685)와 제임스 2세(1685-1688)는 친 가톨릭 정책을 폈고 1689년에는 윌리엄 오렌지 공과 메리 여왕이 왕을 교회의 머리로 신봉하는 ‘39개조 신조’를 수용하는 자들에게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의회파가 쇠퇴하고 왕당파가 득세함으로써 신앙고백서가 폐기되었다. 

3) 교회정치 조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교회 정치 조례이다. ‘장로교 정치형태(The Form of Presbyterian Government)’ 혹은 ‘교회정치 지침서(The Directory for Church Government)’로 알려진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에는 스코틀랜드 대표단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1560년에 작성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교회의 정치원리인 제1 치리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엄숙한 협약과 언약(1643)’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는 두 나라 사이의 단순한 시만 협약이 아니라 종교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협약서였다. 이 문서는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을 없애고 잉글앤드에서는 성공회를 폐지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로 통일한다는 협약서였다. 각각의 대표들은 두 나라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교회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장로회 정치야 말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유일한 교회정치 형태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스코틀랜드의 대표들이 신앙고백과 문서에 대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이 장로회 교회정치 지침서가 잉글랜드에는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